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主要內容

▣ SARS로 인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크게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으나, 1/ 4분

기 성장률이 9.9%에 달하는데다가 정부가 강력한 투자견인정책을 쓰고 있어, 금년

에 성장률이 7%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음.

- 중국의 경제성장을 수요구조로 보면 내수기여도가 97%, 투자기여도가 40%에 달

하는데, 중국정부는 금년에 불리한 대내외 여건을 감안해 투자견인을 통한 내수확

대에 더욱 치중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1/ 4분기 투자증가율은 27.8%로서 작년동

기 증가율을 8.2% 포인트 상회했음.

– SARS 퇴치에 3∼6개월 정도 소요될 경우, 경제성장률은 0.5∼1.0% 포인트 둔화된 7.
5∼7.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중국정부는 현재 잠재성장률을 9.0% 이상으로 보고

실질성장률 저하의 마지노선을 7.0% 수준에서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따라

서 만일 SARS 충격이 커질 경우, 대규모 추경예산 편성과 같은 긴급조치를 취해

서라도 공공투자를 크게 늘려, 성장률을 7.0% 이상으로 유지할 가능성이 큼.

▣ 한·중간의 경제교류가 긴밀해진 상황에서 중국경제의 SARS 피해는 우리나라에도 상

당히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이번 SARS 사건을 통해 새삼 중시해야 할 것은 중

국경제가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임.

– 금년 1/ 4분기에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은 61% 증가한 73.4억달러, 대미 수출은

2.9% 증가한 77.3억달러였는데, 미국경제의 회복이 지연된다면 금년에 중국은 미

국을 제치고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시장이 될 가능성이 큼.

▣ 중국경제가 SARS 충격에도 불구하고 금년에도 고도성장 모멘텀을 유지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결국 우리나라가 취해야 할 대중 경제교류의 방향은 중국의 고도성장 추세

에서 오는 기회와 위협에 전략적으로 대처하는 데에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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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가 중국에서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금년에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크게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

□ SARS가 중국경제에 미칠 충격과 이에 따른 성장률 영향을 예측하려면, 우선

최근 중국경제의 성장구조와 추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

1. 금년 1/ 4분기에 9.9%의 초고속 성장 률 시현

□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1/ 4분기 중국의 GDP가 전년동기 대비 9.9% 증가

함. 이는 1998년 이래 7.0∼8.3% 수준이던 분기별 성장추세를 약 2,0% 포인트

상회하는 예상 밖의 실적임.(그림 1 참조)

<그림 1> 1996년 이래 중국의 분기별 GDP 성장률 (분기별 누계성장)

참고: 胡少維·蔡敏,「2002年中國經濟: 上半年分析,全年豫測」,『經濟要參』, 2002년 第46期, p . 7.

□ 최근 수년간 중국의 경제성장을 수요구조로 보면, 내수 기여도가 97% 이상이

고 순수출의 기여도는 3% 미만인데, 금년 1/ 4분기에도 내수 특히 투자의 견

인으로 경제성장이 크게 촉진됨. 한편 수출과 외국인직접투자도 각각 34%,

57%나 증가해 경제성장에 상당히 기여함.(표 1, 2 참조)

<표 1> 중국 경제성장의 수요구조

연도 최종소비 기여도 자본형성 기여도 국내수요 기여도 순수출 기여도

1998 58.7 37.4 96.1 3.9
1999 60.2 37.1 97.3 2.7
2000 61.1 36.4 97.5 2.5
2001 59.8 38.0 97.8 2.2
2002* 56.0 42.0 98.0 2.0

주: 경상가격 기준, 2002년 수치는 추계치임.(자료: 『中國統計年鑑』, 2002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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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최근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증감률 (전년동기대비 백분률)

지표 2003년 1/ 4분기 2002년 연간 2002년 1/ 4분기

GDP 9.9 8.0 7.6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

3.5
12.3
7.6

2.9
9.9
7.3

3.3
9.3
6.2

공업 17.2 12.6 10.9
투자 27.8 16.1 19.6
소비 9.2 8.8 8.4
수출

수입

33.5
52.4

22.3
21.2

9.9
5.2

FDI 56.7 12.5 27.5
CPI 0.5 - 0.8 - 0.6

주: 공업생산은 일정규모(연간 매출액 500만 위안) 이상의 기업체에 의한 생산액을,
투자는 전사회 고정자산투자 를, 소비는 사회상품 소매총액 을 각각 가리킴.

참고: 중국 국가통계국 통계공보.

– 금년 1/ 4분기의 투자증가율(전년동기대비)은 무려 27.8%로서 작년 1/ 4분기 증

가율을 8.2% 포인트 상회함.

중국의 연간 투자액의 10% 이상을 점하는 FDI(외국인직접투자)도 전년동

기대비 57% 폭증한 131억 달러에 달해 투자증대를 크게 촉진함.

– 투자 급증에 따른 공업생산 촉진으로, 금년 1/ 4분기 공업생산증가율은 작년

동기의 증가율보다 6.3% 포인트 높은 17.2%를 기록함.

이처럼 높은 증가율은 연간 GDP 성장률이 10.5%에 달했던 1995년 이후 8

년만의 최고치임.

– 상품수출은 전년동기대비 33.5% 증가한 863.2억 달러에 달해, 작년 동기 증가

율을 23.6% 포인트 상회함.

그러나 수입이 무려 52.4% 늘어난 873.4억 달러에 달해 10.3억 달러의 무역

적자가 발생했는데, 1996년 1/ 4분기 이래 7년만에 처음으로 분기별 적자를

기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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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문별 분석 및 평 가

가 . 투자 와 소 비

□ 중국은 1990년대 중반이래 내수확대를 장기적 전략으로 추진해 왔는데, 특히

금년에는 이라크전쟁, 세계경제의 회복 지연 등 불리한 대외경제여건을 감안

하여 내수확대에 더욱 치중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중국정부는 주로 투자견인을 통해 내수확충을 도모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경

제가 노동, 자본의 이중적 공급과잉으로 인해 유효수요(총수요)가 부족하고 소

비촉진이 쉽지 않은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임.

– 이번 1/ 4분기에서도 투자는 대폭 증가(27.8%)했으나 소비증가는 상대적으로

저조하여 GDP 성장률(9.9%)을 하회하는 9.2%의 증가율을 기록함.

<그림 2> 중국의 최근 5년간 투자, 소비 증가율 추이

□ 중국정부의 투자견인정책의 주요 수단은 재정지출을 늘려 공공투자를 확대하

는 것인데, 1998∼2002년 5년간 건설국채 발행액이 총 800억 달러였고, 국채투

자로 촉진된 공공투자의 경제성장 견인효과(기여도)는 연간 1.5∼2.0% 포인트

에 달했음.1)

– 금년에도 건설국채 발행예산은 약 170억 달러(1,400억 위안)에 달함.

1) 참고: 國家計委宏觀經濟硏究院課題組, 「國債投資的波及效果與需求拉動」, 『經濟硏究參考』,
2003년 제3기, p. 39; 「行之有效的好政策」(年終經濟形勢專稿之二), 『人民日報』, 2002년 12월
25일자, 1면. 「健全和完善社會主義市場經濟下的公共財政和稅收體制」, 『人民日報』, 2002년 2
월 22일자, 제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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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공업 생산

□ 1/ 4분기 공업생산 증가율은 17.2%인데 기업유형으로 구분해 보면, 국영기업2)

의 증가율은 16.4%이고 외자기업의 증가율은 20.0%에 달하여, 외자기업의 성

장속도가 보다 빨랐음.

□ 1990년대이래 외자기업의 공업생산증가율은 줄곧 전체 공업생산증가율을 상회

하여, 전체 공업생산에서 외자기업의 기여도가 빠르게 상승해옴.(그림 3 참조)

<그림 3> 중국의 기업유형별 공업생산 비중

참고: 중국 국가통계국 해당 연도 통계공보.

– 이러한 추세는 중국의 FDI 유치 증가추세와도 깊은 연관이 있는데, 최근 수년

간 중국이 유치하는 FDI의 약 70%가 공업부문(제조, 자원개발, 에너지생산

등)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임.

다 . 상품 수출 입과 외국 인직 접투 자 (FD I)

□ 최근 중국의 상품무역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FDI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외자기

업의 수출입 비중이 빠르게 상승하는 것인데, 1992년 26% → 96년 47% →

2000년 50% → 2002년 53%로 높아졌고, 금년 1∼2월에는 54%에 달했음.

– 외자기업의 수입비중은 1996년 이래 54% 대에서 유지되고 있는데, 수출비중은

1992년 20% → 96년 41% → 2000년 48% → 2002년 54%로 가파르게 상승해

옴.(그림 4 참조)

2) 국영기업이라 함은 국유기업과 국유지배주기업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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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중국의 수출입 중 외자기업의 점유비중 추이

□ FDI 유치 증대와 외자기업의 수출입 비중 상승추세 속에서, 중국의 무역상품

구조의 고도화가 촉진되고 있는데, 산업내 무역이 빈번한 전자, 기계, 전동장

비 등의 부품에 교역이 집중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음.

– 전체 수출에서 기계·전기전자제품의 점유비중은 1994년에 26% → 99년 39%

→ 2002년 48%로, 첨단기술제품의 비중은 같은 기간 8% → 13% → 21%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음.(그림 5 참조)

<그림 5> 중국의 기계·전기전자제품, 첨단기술제품 수출 중 외자기업 비중

참고: 중국 국가통계국 해당 연도 통계공보.

□ 금년 1/ 4분기에 1996년이래 처음으로 분기별 무역적자(10억 달러)가 발생한

것은 석유수입가격이 상승한 데다가 중국이 석유비축분을 늘린 것이 주된 원

인이므로, 무역수지가 적자기조로 바뀌었다고 볼 수 없음.

– 금년 1∼2월 전체 상품수입은 전년동기대비 57% 증가했으나 원유와 정유의

수입은 각각 149%, 155% 늘어났음.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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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FDI 유치는 작년에 전세계 FDI가 40% 이상 감소한 가운데서도 12.5%

증가한 527억 달러를 시현하여 미국(429억 달러 유치)을 초과해 세계 1위에

올랐는데, 금년 1/ 4분기 유치액은 무려 57% 증가한 131억 달러를 기록함.

□ 최근 중국의 FDI 유치에서 주목되는 새로운 변화는 국유기업에 대한 외국인

의 M&A가 급증하는 점임. 이를 두고 중국측은 FDI 유치 방식이 합자시대 에

서 M&A시대 로 전환되는 추세로 보고 있음.4)

– 대표적 사례로는 2002년 8월에 한국 삼성코닝의 賽格그룹 지분 50% 인수(賽

格三星의 2002년 9월 말 순자산은 16억 위안), 9월 미국 Newbridge 캐피탈의

深 발전은행 지분 15% 인수(15억 위안), 10월 미국 AB(Anheuser-Busch)맥주

의 靑島맥주 전환사채(1억 8,200만 달러) 인수계약 체결, 2003년 1월 미국 Citi

은행의 浦東발전은행 5% 지분 인수(6억 위안 투자) 등임.

라 . 물가

□ 작년 한해 - 0.8%를 기록한 CPI(소비자물가지수)는 금년 1/ 4분기에 0.5% 상승

(전년동기대비)하여, 2001년 11월이래 처음으로 상승세를 보임.

<그림 6> 최근 중국의 월별 CPI 추이 (전년동월 대비)

참고: 중국 국가통계국 해당 월간 통계공보.

□ 그러나 1997년부터 나타난 디플레 추세가 이로써 종식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

고, 구정(春節) 시기 변수와 석유수입가격의 급등으로 인해 물가가 일시적으로

3) 1∼2월 총수입은 547억 9,600만달러, 원유·정유수입은 41억 6,100만달러로 총수입의 7.6%를

점유함.(자료: 중국해관통계)
4) 참고: 楊育謀, 「利用外資第三波」, 『中國外資』, 2003년 第3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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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폭 상승한 것으로 판단됨.

– 금년 1월에 CPI가 소폭(전년동월 대비 0.4%) 상승한 데는 구정 시기가 작년에

는 2월이었으나 금년에는 1월이기 때문에 오는 구정물가 상승효과가 포함되어

있고, 2월과 3월의 물가상승(각각 0.2%, 0.9% 상승)에는 이라크전쟁의 여파로

인한 에너지가격 급등효과가 크게 작용함.

이번 1/ 4분기에 원재료, 연료, 에너지 가격은 4.6% 상승하여 물가상승을

주도했음.

□ 중국경제의 디플레는 근본적으로 노동, 자본의 이중적 공급과잉으로 인해 유

효수요(총수요) 부족 → 생산능력 과잉 → 실업 증가 → 디플레 → 유효수요

부족으로 연결되는 일종의 악순환 고리 속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현상이므로,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워 보임.

3. 성장 전망과 SA RS의 영향

□ 최근 수년간 중국의 GDP에 대한 내수의 기여도가 97%에 달하여, 중국경제는

내수견인으로 외부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으므로, 이라크 전쟁 등 대외여건의

악화가 중국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음.

– 게다가 전쟁이 조기에 종전되었으므로, 전쟁이 금년 중국경제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임.

□ 문제는 최근 중국에서 빠르게 확산되는 SARS가 중국경제에 미칠 충격임.

– SARS가 국내투자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은데, 이는 국내투자가 정부 주도의

공공투자에 의해 주도되고 있기 때문임.

– SARS가 민간의 소비, 관광, 요식업, 교통운수업, 유통업에 미칠 충격은 작지

않을 것임. 예컨대 작년에 GDP의 3.7%를 차지한 국내 관광부문은 심각한 타

격을 입게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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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4분기에 57% 증가했던 외국인직접투자(FDI)도 차후 SARS의 영향으로 투자

계약이나 투자실행이 상당히 지연될 전망이고, 외국인 기술자나 주재원의 철

수로 인해 외자기업의 조업과 영업활동도 상당한 차질이 예상됨.

□ SARS가 중국경제에 미칠 충격의 정도는 SARS 지속기간의 장단에 따라 좌우

될 것인데, 4월 이후 외국의 주요 증권사나 금융기관들이 발표한 예측치는 금

년 중국경제성장률을 0.5% 포인트 내외 정도 하향 조정함.(표 3 참조)

<표 3> SARS 충격을 감안한 중국의 금년 경제성장률 예상치

예측기관 연초 예측 성장률 수정 예측 성장률

살로만스미스바니 7.6% 7.3%
모건스탠리 7.0% 6.5%

ADB 7.5% 7.0%
씨티은행 7.6% 6.7%

□ SARS 퇴치가 지연된다면 중국경제의 성장률 하락폭은 더욱 커지게 될 것인

데, 만일 SARS 퇴치에 앞으로 3∼6개월 정도 소요될 경우에 경제성장률은 0.

5∼1.0% 포인트 정도 둔화된 7.5∼7.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 중국경제의 현재 잠재성장률은 9.0% 이상에 달하고 노동·자본의 이중적 공급

과잉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실질성장률이 크게 둔화될 경우 실업률과 국

유기업 부실문제가 크게 악화될 것을 우려하여, 실질성장률 저하의 마지노선

을 7.0% 수준에서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만일 SARS 확산으로 그 충격이 더욱 커질 경우, 중국은 대규모 추경

예산 편성과 같은 긴급조치를 취해서라도 공공투자를 대규모로 늘리면서 경제

성장률을 적어도 7.0% 선에서 유지할 가능성이 큼.

□ 이번 SARS로 인해 중국투자의 리스크 상승과 중국정부에 대한 신뢰도 하락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지만, 저렴한 생산비용의 비교우위와 거대한 시장잠재력을

바탕으로 한 중국경의 고성장 모멘텀은 유지될 것임.

– 따라서 SARS가 6개월 내에 퇴치된다면 내년에 중국경제는 다시 8.0% 수준의

성장세를 회복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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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금년에 중국정부가 강력한 투자견인정책을 수행하는 데서 오는 부작용

으로 중국경제는 투자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지고, 재정적자와 국채부담이 가

중되는 문제를 안게 될 것임.

– 1998∼2000년에 중국의 경제성장을 수요구조로 보면 최종소비율과 총투자율이

각각 60%, 37% 내외를 구성하는데, 투자견인정책의 영향으로 2001년과 2002

년에 총투자율은 38%, 42%로 높아졌으며 금년에는 45% 수준으로 치솟을 가

능성이 큼.(그림 7 참조)

– 1990년대 이래 세계의 평균소비율은 80% 내외인 데 비해 중국의 최종소비율

은 60%를 밑돌고 있는바, 소비율이 장기간 저조하게 되면 투자성장이 소비수

요의 지지를 잃게 되어 생산능력 과잉, 기업효율 하락, 실업률 상승 문제를 유

발하게 될 것임.

<그림 7> 중국의 최종소비율, 총투자율 추이

주: 2002년, 2003년 수치는 각각 추정치와 예측치임.
참고: 『中國統計年鑑』, 2002년판.

4. 한·중 교류 시사점

□ 중국경제는 고도성장 지속으로 이미 아·태지역의 경제성장 엔진으로 부상했

으며, 특히 동아시아 국가들의 對중국 경제의존도는 갈수록 커지고 있음.

– 2002년에 대만의 최대 수출시장은 미국에서 중국으로, 對일본 최대수출국은

미국에서 중국으로 각각 바뀌었고, 2001년부터 중국은 일본을 제치고 한국의

2대 수출시장이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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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2001년중 우리나라 수출·입 증가분에 대한 중국의 비중은 각각

24.6%와 19.4%를 기록함.

– 중국은 또한 세계최대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국으로 부상하면서 동아시

아 국가들로부터 경제자원을 빠르게 흡수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대중 직접투자는 2001년까지 누계로 122억 달러에 달했는데,

특히 2002년에는 26.5% 증가한 27.2억 달러에 달하여5), 중국은 미국을 제

치고 한국의 최대 투자대상국이 됨.

□ 이처럼 한·중간의 경제교류가 긴밀해진 상황에서 중국경제의 SARS 피해는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이번 SARS 사건을 통해

새삼 중시해야 할 것은 중국경제가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임.

– 최근 우리나라는 중국으로의 수출을 크게 늘리면서 세계경기의 전반적 침체에

따른 수출감소 영향을 상쇄하고 있는데, 2000∼2002년에 우리나라의 수출증가

에 대한 중국의 기여도는 154%에 달했음.

2002년 우리나라의 총수출은 2000년에 비해 약 98억 달러 감소했으나, 대

중 수출은 53억 달러 증가함.6)

– 금년 1/ 4분기에 중국경제가 9.9%의 초고속 성장을 이루고 상품수출입도 42%

나 증가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도 61%나 증가한 73.4억 달러에 달했

음. 반면에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은 77.3억 달러로 2.9% 증가에 그

쳤음.

– 작년에 우리나라의 총수출에서 대미, 대중 수출비중은 각각 20.2%, 14.6%였는

데, 미국경제의 회복이 지연된다면 금년에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시장이 될 가능성이 큼.

□ 중국경제가 SARS의 충격에도 불구하고 금년에도 7.0% 이상의 성장률을 이루

면서 고도성장 모멘텀을 유지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결국 우리나라가 취해

야 할 대중 경제교류의 방향은 중국의 고도성장에서 오는 기회와 위협에 전략

적으로 대처하는 데에 있을 것임.

5) 중국 상무부(前 대외무역경제합작부) 통계 기준.
6) 참고: KOT IS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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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회의 측면에서는 중국시장의 중요성에 주목해야 할 것임. 중국은 곧 우리나

라의 최대 수출시장이 될 것이고 WTO 가입에 따른 개방확대로 인해 그 내수

시장은 거대한 진출기회를 제공할 것이므로, 향후 우리나라 기업은 중국 내수

시장 개척에 특히 힘써야 할 것임.

– 위협의 측면에서는 외국인직접투자(FDI) 등 세계의 경제자원이 대규모로 중국

에 투입되는 가운데 중국과 우리나라의 산업, 기술 경쟁력 격차가 빠르게 좁

혀지는 문제에 대하여 전략적 대응이 필요함.

중국으로 FDI가 집중되는 근본원인은 세계화 (globalization)로 인해 경제

자원이 합리적으로 배분되는 추세 속에서 저비용 생산기지인 중국이 흡인

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임.

다국적기업은 세계적인 생산분업 및 상품공급망(supply chain) 구축과정에

서 저비용 생산기지인 중국을 아웃소싱 기지로 활용하고, 동아시아의 수출

지향형 신흥공업국들은 생산비용 상승, 교역조건 악화 등에 대응하여 생산

설비를 중국으로 이전하는 추세임.

– 특히 세계적인 공급과잉과 디플레 기조의 영향으로 기업간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짐에 따라, 최근 다국적기업들이 경쟁업체에 앞서 보다 큰 시장을 점유

하기 위해 최신기술을 후발국에 이전하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중국의 기술

도입과 기술개발능력도 갈수록 빨라지는 추세임.

세계 500대 기업에 속한 다국적기업 중 이미 400개 이상의 기업이 중국에

투자진출했는데, 그중 몇몇 기업에 대한 최근 조사에 따르면, 모기업의 최

신기술을 중국에서 사용하는 비중이 1990년대 중반에 14%이던 것이 2001

년 43%, 2002년 80%로 빠르게 상승함.7)

□ 우리나라가 중국의 산업, 기술 경쟁력의 빠른 향상에 대응하려면 산업구조와

과학기술수준의 부단한 고도화, 과학기술 인재의 배양 등에 힘써야 할 것임.

– 중국으로의 생산기지 이전,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실업문제에 대처하려면

서비스업의 빠른 발전이 필요한데, 특히 금융·물류·관광 등 서비스 분야에

서 동북아의 허브(hub)로 부상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임.

7) 江小涓, 「利用經濟全球化的機遇促進經濟發展」, 『人民日報』, 2003년 2월 17일, 제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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